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몰라서 방치하는 지자체 상징식물

이미지 제고, 생태관광, 경제활성화 

활용 가능성 외면

김    학 (자연환경국민신탁연구 ) 

모르는 사람  당연히 모르겠지만 국의 각 지 자치단체는 부분 그 

지역을 상징하는 꽃과 나 를 두고 있다. 론 없는 곳도 있지만, 부분의 

지자체는 갖고 있다. 

각 지 자치단체는 부분 1960년  후 에 그 지 의 통, , 

화, 향토 고  등을 작해 상징식 을 결 했다. 그 지역의 자연환경, 천

연  등 지자체를 표하거나 상징 로 표 할  있는 식 이 상이다.

지자체를 상징하는 꽃과 나 , 즉 상징식  지자체의 이미지를 꾸는

데 활용 는 것  론 생 자원을 이용한 경 활 화 책에도 쓰인다. 

생태 에도 극 이용 다.

포천시의 경우, 포천구 , 포천 직두리 부부송(천연 념  460 )를 

시화  시목 로 지 해, 지자체 홍보 등에 극 로 활용하고 있다. 죽

공품이 명한 담양  나 를 활용한 생태 이 돋보인다.

포천이나 담양만 두고 보면 국의 모든 지자체가 그 지역을 표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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꽃과 나 를 상징식 로 지 했을 것이라고 상하  쉽다. 그러나 실  

상과 어 난다. 상당  지자체의 상징식  이 생뚱맞  때 이다. 

지역  특색을 잘 하지 못하는 것  론 잘못  이름을 사용하 도 

한다. 상징종의 의미를 래게 하는 것이다. 지역경  활 화를 한 매

로 생태 을 활 하게 운 하는 지자체에 도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생

자원을 활용하지 못하 는 마 가지다. 

∵ 은행나무, 소나무, 철쭉 등 중복 지정 심각 

2010년 국립생 자원 이 국의 269개 지자체를 상 로 상징종 지  

황을 조사했더니 249곳이 상징종을 보 한 것 로 나타났다. 조사에 등

장한 상징식 을 어보니, 상징꽃과 상징나 가 각각 38종이었다. 충 

계산해 도 6개 지자체가 같  꽃과 나 를 그 지역 표 상징식 로 쓴

다는 것을 알  있다. 

그나마 복 지 않  식 을 상징 식 로 지 하고 있는 20개(꽃)～21

개(나 ) 지자체를 외하면 하나의 식 을 상징종 로 복 사용하는 지자

체가 10곳 이상에 이른다.

특히 행나 의 경우 72개 지자체가 지역의 표 나 로 고 있 며, 

소나  행나 를 상징나 로 지 한 지자체도 각각 45곳, 37곳에 이른

다.

상징꽃도 상징나  별  다르지 않아  철쭉(42곳), 개나리(34곳), 동

꽃(22곳) 등  20개 이상의 지자체가 복 로 지 해 사용하고 있다.

이처럼 지자체의 상징식 이 겹치는 것  상징꽃이나 상징나  지 을 

단 한 요식행  도로 여  때 에 생한 일이 아닌가 싶다. 그  많

이 알 지고 많 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 을 상징식 로 했다고 볼  

있는 것이다. 

실  2006년 산림청이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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람들이 좋아하는 나 는 소나 (66.1%)를 비롯해 행나 (9.1%), 단풍나

(3.2%), 느티나 (1.7%) 등의 로 나타났다. 

국민들이 좋아하는 나  지자체의 상징 이 일치한다고 볼  있다. 

국민의식 조사에  3 를 록한 단풍나 를 상징나 로 지 한 곳에 3곳

에 불과한 것이 히  의아할 뿐이다.

좋아하는 꽃나 에 한 조사에 는 벚나 (22.9%), 목 (11.5%), 궁

화(8.5%), 진달래(7.5%)로 응답했는데, 목 과 진달래는 각각 18곳과 17곳

에  상징꽃 로 지 하고 있다.

벚나 는 2곳에 불과한데 일본을 상징하는 꽃이라는 에 , 궁화는 

우리나라의 국화라는 에  상징꽃의 상에  외  것이라고 보여진

다. 

우리나라 국민이 통 로 하는 식 도 상징식 로 많이 지 는

데, 사군자에 속하는 매화(10곳), 국화(15곳), 나 (3곳)의 복이 에 

띈다. 

이 에 조   강희안이 지  <양화소록>에 당시 한국인이 좋아했던 

꽃 로 알 진 매화, 롱나 (8곳), 동 (22곳), 모란(3곳), 목화, 연꽃(3곳) 

등도 지자체가 하는 상징식 로 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《홍매》

 

《진달래》



16  재미있는 야생 동·식  이야기

∵ 외래종, 오기 등 교체작업 서둘러야

지자체가 상징식  에 신경하다는  단 히 복 다는 이 뿐

만이 아니다. 상징식 이 그 지역을 표하지는 못할망  외래종의 비 이 

 높 도 하다.

상징꽃 가운데 장미, 코스모스, 해 라  등이 표 인 외래종이며, 상

징나  에는 행나  목 합(튤립나 )을 외래종 로 을  있다.  

지자체가 상징식 을 외래종 로 택했다고 해  모두 가 는 것  

아니지만, 지역의 고 한 특색을 나타낼  있는 자생종을 극 로 교

체하는 것을 고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. 그나마 다행인  과거에 포

함 던 튤립, 산홍과 같  식 이 상징식 의 상에  히 고 

있다는 이다. 

지자체의 상징식  지 의 는 복이나 외래종 에만 그치지 않

는다.

일부 지자체는 일홍( 롱나  권장), 산목 (함 꽃나  권장), 함 꽃

(작약 권장) 등과 같  잘못  국명을 사용하고 있다. 목 합 한 튤립나

로 개 하는 것이 람직하다.

목 의 경우, 국 원산 로 외래종인 목 과 우리나라 자생식 인 목

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. 철쭉이라 고 있지만 홈페이지의 사

진 로 산철쭉이나 산홍 로 리는 경우도 있고, 목 의 사진이 함 꽃

《개나리》

 

《 나무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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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인 경우도 있다.

일홍( 롱나 )이나 코스모스를 자생한다고 잘못 명한 지자체가 

견할  있다.

∵ 정부, 지자체 상징식물 개선작업 꾸준히 전개

이처럼 지자체 상징 의 가 꾸 하게 두 면  부  지자체가 

나름 극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.

국립생 자원  시·군 단  이상의 지자체를 상 로 우리나라 자생

생 을 이용해 각 지자체의 지역  특색을 잘 하는 지자체 상징종을 

지 하고 활용할 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.

지자체 상징종 로 잘못  이름을 사용하거나, 지역  특색을 잘 나타내

지 못하는 상징생 을 지 ·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를 상 로 른 상

징종 사용을 한 가  자 을 통해 새로운 상징종 변경을 도한다는 

것이다. 

국립생 자원  지자체별로 생태 ·경  가치 활용이 가능한 지역

 특색을 잘 하는 생 종의 탐색  개 , 지  지자체 상징종을 이

용한 지자체 마스코트 개   행사 활용 등 화소재 활용 극 화 같  

효과를 하고 있다.

뿐만 아니라 지역경  활 화를 한 생태  등 로 개 할 경우, 우

리나라 자생생 에 한 심 고취  이미지 고에도 향을 미칠 것

로 망하고 있다.

지자체 한 그동안 상징식  교체작업을 지속 로 진행하고 있다.

경  원시의 경우, 시의 상징나 를 소나 로, 의왕시는 상징꽃을 개나

리에  철쭉 로, 충북 충주시는 상징식 을 매화  행나 에  국화  

사과나 로 교체했다. 충남 산군도 목 일홍과 행나 를 모란과 소나

로 꿨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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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 장 군과 강원 양양군 한 상징목을 행나 에  소나 로 교체

했다. 양양군  군화를 천엽황매화에  해당화로 새롭게 했다. 

경남 마산시는 시화인 장미가 시의 이미지  어울리지 않는다는 단에 

라 시민 의견조사를 통해 국화로 변경했다는데, 통합 원시가 출범하면

 원시의 상징꽃이었던 벚꽃 로 조 했다.

《반송》

 

《왕벚나무》

∵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바람직

이처럼 지자체의 상징  개 작업이 꾸 하게 진행 고 있지만, 주민들 

모두 상징  교체작업에 의 인 것  아니다.

일부 사람들  지자체가 하  일에 시간과 산이 소요 는 등 행

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 하고 있다. 지자체가 공 원 조직의 효  고

를 한 체질 개  등 내실 있는 변화는 뒷 에 두고, 외장만 꾸면 슨 

소용이 있느냐는 것이다. 

실  포항시의 경우, 지역 내 한 시민단체의 진 을 아들여 시화  시

목인 장미  해송을 향토 이 강한 해국과 모감주나 로 교체하는 안을 

추진했지만 로 돌아갔다. 

그러나 일부 시민들의 가 있다고는 하지만, 그들의 주장이 교체를 

하지 말자는 것 로 아들이 는 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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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원의 체질 개 이나 민 비스 개  등 더 효 인 사업에 행

을 집 해야 한다는 것이나, 상징  교체가 단체장에 의해 주 구구식

로 진행 는 경우가 많다는 지 이 그것을 말해 다. 주민들의 의견을 충

분히 한 뒤 진행한다면 시민들의 을 최소화할  있을 것 로 보

인다.

그 과 에  철 한 검증도 필요하다. 상징식 을 교체했음에도 그동안 

 을 완 히 불식시 다고 보  어 운 경우가 있  때 이다. 

원시의 경우, 소나 가 원을 표할  있는 식 이지만 복의 

가 그 로 나타나고 있 며, 다른 지역도 마 가지여  앞  상징목을 교

체한 지자체를 살펴 도 결국 소나 가 결과 로 나타났다는 에  상징

식 의 개 에 신 한 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.

《차나무》

 

《철쭉》

∵ 자생식물과 역사성 등 반영해야

그 다면 어떤 식 을 상징식 로 하는 것이 좋을까.

아 래도 우리의 자생식 을 하는 것이 람직할 것이다.

우리나라의 표 인 식 이지만 지자체 상징식 의 상에  외면 고 

있는 강 롱꽃과 구상나  같  식 을 극 로 활용할 필요가 있

다. 울릉도만 하더라도 말나리, 롱꽃과 같이 지역을 표하는 식 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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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음에도 동 꽃과 후 나 를 시화  시목 로 지 하고 있는 실 이다.

 울의 울 비꽃, 지리산의 노각나 , 속리산 망개나  등도 계에 

자랑할 만한 고 식 인 만큼 활용할 가치가 있는 식 로 여겨진다. 

지역 특산의 자생식 뿐만 아니라 역사  록에 나타나는 식 을 자연 

상징 로 활용하는 것도 좋  안이다. 조  의 학자 이 지  

<용재 화>에는 강원 의 나 , 경남 양의 나 , 함양의 감나 , 

남 구 의 동 나  등을 풍토나 로 소개하고 있 니 고할 만하다.

뿐만 아니라 과거 록이나 에 도 상징식  의 감을 얻을  

있다. 

신라 덕왕 때 로부인이 강릉 태 인 그의 남편을 라 가는 에, 

돌벼랑에  철쭉꽃을 한 노인이 꺾어 치면  불 다는 헌화가는 철쭉의 

상징식  활용 가능 을 말해 다.

고  때부  얏(리) 나 로 소 난 울 삼 교 일 의 얏골  울

시  구청에  심을 가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. 남산의 소나 , 잠실의 

뽕나 , 살곶이의 버드나 는 모두 역사  이 스민 통의 나 들이다.

복사골로 명한 부천에  복사나  심  운동이 벌어졌듯이 국 도처

에  풍토나 , 나 , 역사나  등 연고를 는 것도 고 해볼 만하다.

지역  특색에 맞는 지자체 상징종의 효  리  명한 활용  미래 

그린산업 로 각 고 있는 생태  활 화 등 생 자원을 이용한 지역

경  부흥  이미지 고를 한 좋  법 에 하나다.

녹 의 고장 남 보 군에는 연간 600만 명 이상의 객이 고 있

며, 군  녹 를 활용해 연간 5,000억 원 이상의 익을 리고 있다. 

한 녹 해 탕을 개장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익을 냈다. 웰빙식품의 

명사로 자리 잡  녹 의 상품화를 통해 생태 과 지역 경  부흥, 이

미지 고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.

여  주목할  보 군의 이웃 지역인 강진군이 녹 를 활용한 

상품 개 에 나 면  지자체간 신경 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다. 보 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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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진의 논란  역 로 지자체의 상징식 이 결코 단 한 요식행 가 

아님을 보여주는 사 라 할 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《은행》


